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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신학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신학이란 무엇인가?
(1)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 신학이란 단어의 기원과 그 의미의 발전

신학 (Theology)이란 단어의 끝이 –ology로 끝나는 특별한 주제들을 지칭하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접미어로 끝나는 단어들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학이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신학이란 의미는 세 단계로 발전합니다.

a) 기독교의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

b) 기독교 교리를 연구하는 학문.

c) 종교적 신앙들을 연구하는 학문.

2) 왜 신학을 공부하는가?

a) 존재론적 이유:

b) 변증적 이유:

c) 실존적 이유:

d) 마틴 루터의 고백:

“It is through living, indeed through dying and being damned that one becomes a theologian, not through understanding, reading, or speculation.” Martin Luther (WA 5: 163, 28f.)

3) 신학의 분야들

a) 성경신학: 가장 중요한 분야. 왜냐하면 성경은 기독교 신학의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b) 교의(조직)신학: 기독교 신앙의 서로 다른 분야들을 조직적으로 연결함으로 신학이 논리적이며 체계화 되도록 연구하는 분야. 

c) 역사신학: 과거 신학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특별히 어떤 사건들이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쳤는지를 연구한다. 

d) 목회신학: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어떻게 교회의 성도들을 목양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분야. 

e) 철학적 신학: 기독교와 이 세상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 사이에 공통된 근거를 마련하려는 연구. 
(2) 교의신학, 조직신학, 기독교 교리 혹은 신학에 대해.

1) 교의신학과 조직신학에 대해: [박형룡, 서론, 44-45 복사하라!!!]

두 개념을 비교해 보자. 접근의 방법에 있어 구별은 되나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교의 신학 혹은 조직신학이란 기독교 교리의 본질과 내용을 여러 조건들을 조사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기 위해 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다. 이 과정은 종교 교육, 특별히 기독교 신학의 본질에 대한 독특한 이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교육 방법이다.
2) 기독교 신학, 특히 교의신학이란 성경 말씀에 대한 이성적 반응 (rational correspondence)이다.

a) ‘이성적 반응’으로서 기독교 신학은 말씀 혹은 말씀의 실체에 대한 일련의 지적 판단 또는 결정을 하나하나 분명히 언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단순히 언급하는 자의 지적 행동만이 아니라, 동시에 언급되어지는 말씀의 실체에 반응하는 삶을 포함하는 책임 있는 전 과정이다.

( ‘이성적 반응’이란 보편성, 혹은 합리성 (rationality)이란 현대의 지적 경향에 대한 비판이다. (rational and rationality의 차이) 전자는 언급하는 혹은 생각하는 대상인 실체에 반응 혹은 부응 (correspondence: 주어진 것에 반응하는 것)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후자(합리성)는 인간 혹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 주체가 되는 사고 방식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대한 이성적 언급이란 성경의 실체(reality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향한 반응이며, 이런 의미에서 이 반응은 성경의 실체에 대한 자의적 혹은 주관주의적인 반응에 우선성을 부여하는 합리성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이성적 언급이란 성경의 실체 자체에 우선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이 인정하는 행동 다음에 실체에 주관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b) 성경(기독교 복음)에 대한 이성적 반응으로서, 기독교 신학은 이미 ‘주어진 것’을 연구하는 것이기에 ‘확신적’(positive)이며 ‘단정적’이다. 따라서 신학함의 지적 작업은 기본적으로 ‘창조적’ 혹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수납적’인 것이다.

3) 기독교 교리(doctrine(s)):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돕는 일종의 (심지어 단순한) 안내자와 같습니다. 교리란 성경과 우리 사이를 바르게 연결하는 양 방향의 길 위에 서 있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먼저, 교리는 우리를 성경으로(to the Bible) 인도하는 도구이며, 성경의 내적인 구조를 보여주려는 한 시도입니다. 

또한 교리는 성경으로부터(from the Bible) 우리를 인도하여 바른 신앙의 현장으로 향하도록 동시에 바른 신앙의 현장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간과 재물과 세상을 향한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4) 교의신학 혹은 조직신학: 조직적인 일관성의 강조를 추구한다는 뜻에서 교의적 혹은 조직적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 같은 생각은 기독교 신학의 대상의 본질, 곧 기독교 신학이 추구하는 대상이신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자유 하시며, 신비로운 (인간의 이성적 능력으로 규정되지않으신다는 의미에서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신학은 스스로 조직적이기를 주장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기대하면서 한쪽 공간을 비우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신학이 교의적 혹은 조직적이기를 추구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기를 시도한다면, 오직 그 소망을 성경에 둘 때에만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이 조직적이기를 자처하려면 성경의 진리를 일관성 있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가리킬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 대학에서 신학을 한다는 것은, 어떤 분야를 하던지, 신학적 사유 이전의 실체(하나님과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않은 방법론적 전제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실체 자체에 비평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수납적인 자세를 먼저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